
한국, 기술경쟁력 중국에 쫓겨!
중국보다 4- 7년 우위 … 중국기업은 자본·기술협력 희망

한국의 주력 전통산업은 중국에 비해 기술력이 4-7년 앞서 있지만 2010년에는 격차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

예측됐다.

산업자원부에 따르면, 한국기업은 자동차, 반도체, 조선, 염료산업 등에서 전반적으로 중국보다 4-7년 우위

를 보였지만 5년 뒤에는 자동차부품, 건설·공작기계, 조선, 분산염료 산업 등에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것

으로 예측됐다.

자동차는 전반적으로 5년의 기술격차를 보인 가운데 세부적으로는 차축 3년, 브레이크 6년, 충격흡수장치 3

년, 승용차 4년 등으로 앞서 있었다.

그러나 중국 소형 상용차와 중대형 트럭은 이미 국제시장에서 유사제품의 40-85% 수준의 가격으로 국제경

쟁력을 갖고 있고 베어링, 시트, 시트벨트, 에어컨, 범퍼 등 범용부품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. 2010년에는 승용

차, 차축, 충격흡수장치 등이 1-2년 차이로 따라붙고 브레이크만 3년 정도 우위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.

반도체는 중국의 산업 기술수준이 0.18㎛ 초기 시제품을 생산하는 수준으로 한국보다 3세대의 격차가 나고

5-6년 뒤떨어져 있다. 하지만 중국은 주로 파운드리(수탁생산) 위주로 D램 위주인 한국과는 직접적인 경쟁구

도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. 설계기술은 한국에 비해 5-6년 뒤떨어졌지만 2010년에는 1-2년으로 줄어든다.

반면 15년 격차인 공정기술은 2010년에도 한국이 5년 가량 우위일 것으로 예상된다.

조선도 전반적으로 한국이 7년 정도 앞서 있지만 2010년에는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전망이다. 컨테이너선

은 현재 한국이 10년 앞섰지만 2010년에 설계기술에서 상당수준 근접하고 7년 격차인 탱크선도 설계 및 생산

기술에서 중국의 맹추격이 예상된다. 선박용 엔진은 현재의 7년 격차가 2010년에는 5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

인다.

중국기업의 한국과의 기술협력 수요

협력분야
자본분야 기술분야 판매분야 생산분야 연구개발분야

48% 42% 32% 19% 9%

자본분야
공동 자금투자 기술 투자 설비 투자 단독 투자

58% 41% 22% 11%

기술분야
컨설팅/ 특허제공 협력설계 및 생산 라이센싱 플랜트/ 핵심설비 수입

89% 88% 85% 64%

판매분야
시장공동진출 마케팅 협정 위탁판매 프랜차이즈 기타

51% 31% 26% 13% 6%

생산분야
공동생산 국제하청계약 OEM 생산 기타

50% 18% 18% 14%

연구개발
공동연구개발 인력교류 연구개발합작 국제공동프로젝트 공동연구소 설립

55% 26% 17% 14% 10%

또 중국의 공작기계 산업은 5년 내에 한국과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하는 가운데, 현재 한국에 7-8년 뒤진 수

치제어 선반은 2010년에 3-5년으로 격차가 줄어들고 열처리기술은 대등해질 전망이다. 현재 3-4년 격차인 방

전가공기 기술은 2010년 한국과 대등해 지고 프레스는 5-10년 격차가 2년으로 축소되지만 8-10년 격차가 벌

어져 있는 머시닝센터는 2010년에도 한국이 5-6년 정도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.

특히, 세계 일류기업이 진출한 중국 건설기계 산업은 현재 한국에 4-5년 뒤져 있지만 2005년에 2-3년으로

격차가 줄어들고 2010년에는 대등해질 것으로 보인다.



한편, 2002년 9-10월 중국기업·연구기관 1191개를 대상으로 한국-중국 산업기술 협력수요를 조사한 결과,

중국에서는 자본(48%)과 기술(42%), 판매(32%), 생산(19%), 연구개발(9%) 등의 순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

했다.

특히, 자본분야에서는 공동자금 투자(58%), 기술투자(44%) 등에서, 기술분야에서는 컨설팅·특허 제공(89%),

협력설계·생산(88%) 등에서 각각 협력수요가 있었다.

판매에서는 시장 공동진출(51%)과 마케팅 협정(31%)을, 생산에서는 공동생산(50%)을, 연구개발에서는 공동

연구개발(55%)과 인적교류(26%) 등을 각각 기대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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